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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6. 11.(화)

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의 적기개항을 위해 
노력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조선일보, 6.11) >

◈ 건설사들 등돌렸다... 가덕도 공항 부지 공사 입찰, 한 곳도 참여 안해
ㅇ 2029년 완공, 공사 5년에 마쳐야... 부등침하 우려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

검토를 통해 공사기간과 공항 배치 등을 결정하였습니다. 

□ 부지조성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,190일(6년), 준공시점은 

2030년이며, ’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공정관리*하고 있습니다.

  * 개항 필수시설은 ’29.12월 준공, 그 외 시설은 ‘30년 준공(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

입찰공고문(’24.6.7) 및 입찰안내서 참조)

 ㅇ 또한,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설전문조직인 가덕도

신공항 건설공단과 실시설계 적격자 컨소시엄이 협력하여 ’29년 12월

개항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.

□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육·해상 배치에 따른 부등침하 

가능성을 검토한 결과, 부등침하량은 준공 후 30년 경과시점에도 국제

민간항공기구(ICAO) 기준을 만족*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  * ICAO는 활주로의 부등침하에 따른 종단구배변화율을 30m 당 0.1% 이내로 규정, 

가덕도 활주로는 준공 30년 후 종단구배변화율이 ICAO 기준에 만족(0.086%)하며, 

운영 중 계측, 점검, 재포장 등을 통해 활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

□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, 

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품질이 높은 공사를 

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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